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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PIC Worship for EPIC Generation 

: A Study of Good Friday Service at Youngeun Church, Seoul, Korea 

 

Daewon Park 

 

Youngeun Church, Seoul, Korea 

 

One of the most essential functions of the church ministry lies in the worship 

service. Regardless of the time, culture, and historical situation or background, the 

worship service has continued its change by maintaining one of the most effective forms 

for each time period for delivering the gospel. The change of worship service is still 

required today where transitions occur at an incomparably fast pace. As such, the 

churches today should ceaselessly throw questions to themselves about how to convey 

the whole essence of the gospel to the people of God through the worship service, which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ministries of the church, and such question should be 

continued until the Lord arrives. 

However, most Korean churches of the day have adhered to the conventional 

form of worship service. In other words, Korean church worship services are thoroughly 

centered on the preacher which would require the unilateral delivery of his or her 

religious experiences and the messages from the Bible to the audience from a minister 

rather than mutual communication. Moreover, Korean churches have responded to the 

change of forms not only passively but also conservatively. As such, a thorough 

performance of the existing form within the limited time without mistakes is regarded as 

a successful worship service. Likewise, the service with the absence of the elements of an 



EPIC(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 Connection) has still been regarded as the right 

answer and performed accordingly. That is, amidst of the age that requires change, 

Korean churches have been responding to the needs of the times in the form of worship 

service that deny the change. 

Although many churches in Korea have been experiencing trouble with the 

absence of young households, the worship service provided to the young couples in their 

30-40s is still in the conventional and unilateral form without the elements of an EPIC.  

In such circumstance,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hurch worship service in Korea, by examining how young 

married couples in their 30-40s respond to the service with the abundance of EPIC 

elements, and how a worship service with an ample amount of EPIC elements would be 

able to convey the essence of the gospel and service more effectively. 

The EPIC elements are not of something new; rather, they are the abundant 

elements of the church since the earliest times that we have somehow missed and lost. As 

such, the worship service with EPIC elements would pursue the audience’s direct 

experiences, as well as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mmunity and an individual and 

between different individuals, by accepting the service not by relying solely on listening, 

but through diverse senses. The perspective of the study lies in that the worship service as 

the essential part of the church would gain its life and all the parts and functions of the 

church would be revitalized, only when people dream of the service with EPIC elements 

and proceed towards a more abundant form of service through relentless research and 

challenges. 

 



 

국문초록 

 

에픽세대를 위한 에픽예배 

: 영은교회 성금요일 예배연구 

 

박대원 

 

영은교회, 서울, 한국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예배에 있다. 시대와 문화와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이 달라졌어도 예배는 항상 그 시대에 맞는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며 변화해갔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렇기에 교회는 좀 더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전통적인 예배, 설교자 중심의 예배, 일방적인 예배의 

형식을 고수하고 있고 예배 형식의 변화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실수없이 정해진 형식을 수행하는 것을 성공적인 

예배로 생각한다. EPIC(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성)적 요소가 부재한 예배가 

지금도 정답처럼 여겨지고 드려지는 현실이다. 다시 말해 한국교회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귀를 닫은 체 변화를 거부하는 예배로 시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많은 교회들이 젊은 가정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30~40대 젊은 부부들이 EPIC의 요소가 풍부한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또 EPIC의 요소가 풍부하게 가미된 예배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본질을 전달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 통해 지금 한국 교회의 예배가 추구해야할 예배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고자 한다. 

      예배를 통해 경험하며 직접 참여하고, 예배를 다감각적으로 체험하며 예배를 

통해 공동체와 개인이,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예배를 꿈꾼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꿈꾸며 예배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나아갈 때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살아나고 다시금 교회의 모든 부분이 활성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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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 

예배는 시대와 역사, 문화와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해왔으며 이러한 것들이 

예배의 배경이 되어왔다. 오늘날의 사회문화의 변화는 과거 어느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교회 역시 이러한 변화의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과 직면해 있다. 

단일성만을 요구하던 시대에서 다양성을 요구받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순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갱신되고 확인되는 자리이다. 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본질적 관계와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변적이겠지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입고 있는 

문화의 옷은 변한다.1 

 

이제는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과 스타일만을 고수하는 것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복음의 본질을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 표현하는 

예배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에 대해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시기인 

 
1 김순환, 21세기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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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드려지는 한국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본질적 의미를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별히 포스트모던의 시대는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연결성(Connection)을 중요시하는 세대이다. 이 세대는 직접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익숙한 세대이며 밀레니얼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이다. 

필자는 이들을 EPIC세대로 명명하고자한다. 이들 EPIC세대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만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대이다. 이런 만족의 요소를 잘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단어는“가심비”라는 단어이다. 비록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개인의 만족적 차원이 충족된다면 지출하는 것을 합리적인 소비로 

판단하는 만족이 중요한 소비의 되는 세대이다. 

‘트렌드코리아 2020’에서 선정한 2019년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의 

목록가운데 “한 달 살기”와 “호캉스”가 포함되었다. 처음 한 달 살기가 

등장했을 때 제주도가 주된 정착지였다면 이제는 조금 비용을 더 들이고라도 가족과 

함께 삶의 만족을 누리고자하는 니즈(needs)가 반영되어 해외로 점차 범위가 

넓어졌다. 이것에 대해 김난도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주말을 이용해 

틈새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유연 근무제, 출퇴근 

시간 자율화를 채택했고 재택근무를 확대 허용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늘어난 것” 2으로 분석하였다. 다시말해 조금 더 비싼 비용을 들이더라도 

호텔에서 편한 쉼과 휴식을 추구하는 소비경향이 늘었다이러한 소비 경향은 현재 

 
2 김난도 외 8인, 트랜드코리아 2020 (서울: 미래의 창, 2019),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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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 세대가 가진 중요한 키워드가 “만족”임을 보여주는 실 사례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신앙 안에서도 “만족”이라는 키워드가 충족되길 원한다. 

과거 정적인 예배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청중으로써의 위치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는 만족이라는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도성을 가지고 직접 예배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소유하고자 하는 세대이다. 레너드 스윗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주일날 교회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선 풍경을 본 적이 언제였던가? 아마도 꽤 

오래 되었을 것이다. 스타벅스는 교회와 달리 입장료는 무료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 도대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개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진정한 체험과 관련하여 스타벅스에서 배울 점이 무엇이겠는가? 중간이 

사라지고 양극단이 성장하는 현상은 궁극적인 경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에 대해, 신앙과 삶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3 

 

다시 말해 교회는 이러한 만족과 경험의 욕구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는지, 궁극적인 신앙의 경험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시대적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이들의 이런 

회중들의 영적 욕구와 시대적 요구에 반응하는 한국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 봐야할 시기이며, 이러한 돌아봄을 통해 더 발전적인 예배, 효과적으로 복음의 

본질이 전달되는 예배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물결 속에서 살아가며 EPIC적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하는 신앙의 세대를 ‘EPIC 세대’로 명명하고자 한다. 본 

 
3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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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EPIC 세대와 관련된 국내도서와 번역서를 참조하였다. 그 다음으로 

학위논문에도 도움을 받았으며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의 기사와 통계 

자료들도 참조하였다. Ⅱ장에서는 EPIC 세대가 직면한 신앙의 현실을 다루기 위해 

경험과 참여, 이미지와 공동체성의 부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예배현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Ⅲ, Ⅳ장에서는 EPIC 세대 양육을 위한 대안으로 레너스 스윗의 

EPIC 교회는 무엇인지 다룬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주장한 레너드 스윗의 EPIC의 

요소를 기반으로 EPIC 세대에 맞는 성금요일 예배를 기획하고 제안할 것이다. 

Ⅴ장에서는 Ⅳ장에서 진행한 성금요일 기획예배에 전반적 평가와 보완점, 개선점 

등을 리서치해 피드백 할 것이다. Ⅵ장에서는 결론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 

평가하며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 제언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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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비 EPIC적인 한국교회 

 

EPIC 세대는 주로 미취학 아동을 둔 30~40대 젊은부부 가정으로 이루고 있는 

세대이며, 이들에게는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교육성과 생산성, 진취성과 

연결성이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타계책이 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의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는 EPIC 세대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 교회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교회가 고령화 된다는 것은 교회의 

사역에 있어 역동성에도 영향을 미쳐 사역의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반응력 역시 떨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EPIC 세대의 잠재력인 진취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 자녀의 출산이 현저하게 낮아짐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신앙의 다음세대의 

부재 역시 EPIC 세대의 생산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예장(통합)의 경우 2018년도에 

개최한 제 103회 총회에 보고된 2017년 기준 교세 통계를 보면 “교회학교 거의 

모든 부서가 감소했다. 지난 10년 사이에 유년부가 38.7%, 초등부가 38.2%, 

소년부가 46.4% 감소했다. 전체 초등학생은 평균 41.1%가 감소한 셈이다. 지난 10년 

사이의 학령인구 감소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25.6%인데, 초등학교 학생 수는 

학령인구보다 15.5%정도 더 감소한 셈이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10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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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감소하여서 학령인구 감소율 28.8%와 비교할 때 6% 가까이 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교회학교 학생 수가 학령인구보다도 더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다음 세대 신앙의 대 잇기 위기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4라고 분석했다. 이것은 

세대 생산성의 주체가 되는 세대가 얼마나 견고하게 형성되었는지와 관계가 있으며, 

더불어 신앙공동체 안에서 젊은 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회는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마주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닌 ‘썬데이 크리스쳔’, 

‘개독교’는 흔하게 들려오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단어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가 가지는 인식과 그 입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우리 크리스챤들에게 있기에 EPIC 세대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주체로써의 기독교 교육적 

잠재력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들의 영적 필요와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며 좀 더 효과적인 예배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전달하는 사역에 충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EPIC 세대의 중요성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교회의 적절한 반응은 없거나 미비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혹은 오히려 교회의 모든 세대가운데 가장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EPIC 세대의 현주소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매주 접하는 한국 교회의 

예배의 현주소를 분석해보자. 

 
4 박상진,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두란노 (2019,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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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예배 

김순환은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배는 역사를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지키면서도 때로 그 형식상 발전과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예배의 형식이나 스타일은 불변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선험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해당 시대의 문화와 정서 및 상황에 따라 적응적 

변용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발전적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정 시대와 

특정 상황의 예배적 전통만이 옳다, 혹은 그르다고 범주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나름대로의 배경적 원인들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 각자는 시대적 

상황과 문화 아래에서 예배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5 

 

한국교회는 주로 이성과 이해를 강조하고 추구하는 예배의 형태이다.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한 

것들에 반발하여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동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채택했으며, 순서에 있어서도 회중을 이해시키는데 

집중하였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알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자신들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이해라는 요소가 예배에 대한 

은혜와 풍성함을 가져오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의 형태는 이해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배 

속에서 말씀만이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한쪽에만 너무 치우쳤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배의 전체적인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요소는 최소화하고 오로지 정해긴 형식과 틀에 따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로 획일화 되어갔다. 뿐만 아니라 개혁 초기 모든 회중이 이해를 바탕으로 

 
5 김순환, 21세기 예배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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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예배를 만들어갔던 ‘이해’라는 장점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정해진 구조와 

형식 속에 드려지는 예배화 되어버림에 따라 풍성함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형국이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예배의 요소와 예배의 순서의 위치가 예배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 이해와 뚜렷한 이유도 모른 체 매 주일 매번 반복되는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잘 짜여진 틀에서 순서를 실수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잘 드려진 

성공적인 예배로 여겨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는 이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경험과 이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쳐버린 모습이 

되었다. 

   이러한 ‘이해’의 부재는 오히려 형식적이고 획일화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예배의 무게 중심이 있기 보다는 예배가 신자들을 

관리하는 수단이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외적 수단이 되었다. 또한 바른 이해가 

없기에 단순히 개인의 감정적인 호소하는 예배로 흐르게 되었고 예배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감사와 그에 따른 우리의 합당한 반응으로써의 경배보다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기복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내가 축복을 소유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요건을 예배로 인식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처럼 딱딱해지고 메말라져 버림을 초래하였다. 또한  

성도들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목회자에게 맡기고 예배를 구경만 하는 관람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있어 설교의 비중이 커지고 강단의 

위치는 높아갔으며 성도들이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성만찬의 요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만 하도록 한정 되어버렸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경험은 어느 것 하나를 취사선택해야하는 

요소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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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이해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직접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성적 이해만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예배의 순서를 하고 

있는지는 이해하지 못한 체 복을 받기 위한 통로로써 인식하게 되고 주입식 예배는 

오히려 형식적 예배로, 감정에만 호소하는 예배로 정형화되고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EPIC 세대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자신 안에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보다 실제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세대이다. 자신의 만족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라면 자신의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시간을 사기 원하고 그 시간을 

통해 직접 만족함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세대이다. 또한 그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대가 EPIC 세대이다. 그렇기에 예배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그 내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이 정의내린 하나님이 아니라, 얍복 

강가에서 야곱과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 보호하셨던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만나길 

원하고 체험하길 원한다. EPIC 세대는 이러한 신앙적 경험에 대한 그들의 

니즈(needs)가 매주 교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채워지길 원한다. 김운용은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 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비와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예배는 하늘이 땅에 내려오고, 땅이 하늘에 잇대어지는 

하늘의 신비입니다.6 

 
6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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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체험은 신비적인 요소라 철저히 배제하며 간접적인 

경험을 설교로 통해 전달하는 이성적인 예배의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동적인 대리자로써의 예배 

김순환은 예배는 청중이 아니라 회중이 되어야 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청중이란 그야말로 ‘듣는 무리’를 말한다. 이 말은 라틴어의 ‘듣다’라는 

의미의 audire에서 나온 반면 회중이라는 말은 ‘모이다’를 뜻하는 

gregare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은 ‘함께’를 뜻하는 접두어 com(n)과 

더불어 ‘함께 모인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배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개인의 참여나 결단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방관자와 같은 ‘듣는 무리’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함께 모여 예배의 공동 집례자(co-celebrant)가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책임적 연대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예배다.7 

 

그렇기에 예배는 목회자만이 단독으로 연출하거나 회중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관객이 되어서 예배의 관람객으로 전락하여 예배를 평가하는 위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회중과 설교자는 예배 전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이며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회의 예배는 회중을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예배에서 상당부분을 목회자가 고정적으로 담당하며, 전체 예배 

시간의 극히 일부만이 회중에게 열려있는데, 대표기도나 봉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 역시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항존직 즉 특정 소수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된다. 또한 전체 회중이 예배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찬송가와 

 
7 김순환, 21세기 예배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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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독문 정도 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예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회중들은 예배에 있어 수동적인 참여자로 

예배를 관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적인 예배로 진행된다. 

이러한 점을 김운용도 “예배는 언제나 회중들의 능동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 소홀히 되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다. 

앉아서 듣기만 하고 구경하기만 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예배의 특성은 기독교 

예배의 본질적인 측면과 위배된다.”8며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에 참여의 요소가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할 예배이다. 

오현철 역시 “한국교회는 설교사역에 있어 이런 회중의 적극적이고 

공동체적 성격을 보다 수용하고 회중의 문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회중이 다양한 문화 환경 중 하나라는, 즉 설교환경이 된다는 인식을 아울러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9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의 예배의 성공은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짜임새있게 돌아가는 것에 목표를 둔다. 그렇기에 회중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 

소수의 기획자들이 세워놓은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것은 

성공한 예배가 되며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이다. 회중의 반응과 의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참여하는 시간이 아닌 목회자가 

발견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회중을 설득하는 과정이 되어버렸다. 그렇기에 때로는 

설교의 내용이 회중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공감과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설교자가 전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수용할 

 
8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39. 

9 오현철, 설교와 환경 (서울: 기쁜날, 2015),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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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강요하는 식의 설교가 되었다. 

EPIC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권위를 거부하는 세대이다. 그렇기에 이들 세대에게 과거 권위를 통해 

일방적인 수용만을 요구하는 형식의 설교와 예배는 오히려 EPIC 세대에게 거부감과 

거리감을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는 여전이 목회자 중심의 

예배로, 설교자는 전달자의 위치에서 회중은 철저히 수동적인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문자적인 예배 

주승중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이야기 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변화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변화는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쿠텐베크그가 인쇄기를 발명한 이후 지난 

500년 동안 모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은 인쇄된 지면, 즉 문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10고 설명한다. 즉 이 전까지의 주된 전달 체계는 문자 커뮤니케이션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 모두가 영상이라는 매체에 길들여져 

있고 유튜브라는 영상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세대이다. 과거 세대는 학교 

수업이나 문제집, 참고서를 통해 학습하던 문자에 길들여진 세대였다라면 요즘 

세대는 인터넷을 통한 강의가 훨씬 더 익숙한 세대이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웹서칭,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 학습하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세대이다. 주승중은 문자 시대 이후의 회중을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낸다. 

 

 
10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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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대가 ‘시각적인 세대(Visual generation)’라는 것이다. TV나 영상 

매체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논리적으로 발전된 개념을 전달하지 않는다. TV나 

멀티미디어 등 영상 매체는 기본적으로 시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할 때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달한다. 한 

마디로 영상 매체는 개념이 아닌 그림(Image)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11 

 

주승중은 이미지를 통해 설교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것은 

설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교회는 회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적 자원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어떤 개념의 전달로써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그려지고 이미지화 되며 입체적인 형태로 전달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써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과거 세대에는 구현할 수 없던 많은 과학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져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예배는 여전히 문자적이고 직선적 전달방식을 취하고 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틀 안에 갇혀 아직도 설교 

중에 영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정서의 교회도 있으며, 

구두언어로만 설교를 전달하는 목회자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전통이 

깊은 교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특별히 영상매체에 길들어진 청년 세대나 

다음세대의 설교에서도 영상의 활용도가 전혀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화면은 주로 

목회자 모습을 송출하는데 사용되거나 혹은 설교 중에 나오는 본문을 보여주는데 

사용된다. 영상이라는 매체 역시 문자적 예배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말로만 전달되는 설교는 EPIC 세대에게는 답답함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전달력 또한 현저히 떨어진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시험을 

 
11 Ibid.,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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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기 위해 책을 보며서 암기를 하더라도 당일 시험에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순순하게 청각에만 의존하여 전달하는 설교는 더 할 것이다. 설교의 전달방식이 

새롭게 되고 다양한 모습이 요청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신약시대에 영상화 할 수 있는 매체가 한계적이었기에 비유라는 

언어의 장치를 통해 회중에게 이미지화 시켜서 전달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 감각이 예배 

전체를 이끌어가는 전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동체성이 결여된 예배 

교회의 본래 뜻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무리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회중이란 “함께 모인 무리”라는 의미로 예배를 참여하며 함께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드리는 

예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지체인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성도는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 목표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나 자신의 정체성 역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며, 타인을 통해 나의 가치가 꽃 피우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상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너드 스윗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자이신 그 분과의 관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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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타인들”-믿음의 권속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갈게 

된다. 우리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타자이신 그분과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으로써 하나님께 간다.” 12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의 예배는 공동체적 성향의 예배보다는 개인이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의 성향을 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배의 순서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순서는 보이지 않고 성도 간의 교재가 있더라도 단순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와 같은 형식적인 순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운용은 이러한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에 대해 “성찬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에 대한 감사의 예전이며, 아남네시스(기억)의 사건이며 하나 됨을 위한 성도의 

교제이다. 문제는 예배 가운데서 성찬을 축소, 혹은 외면함으로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예전과 그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점”13을 언급하며 자각을 촉구한다.  

그나마 적은 규모의 교회의 경우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성도간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중대형 교회의 경우 지금 내 옆에 앉은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지금 내 옆에서 식사하는 성도가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는 형국이다. 스윗도 “교회사에 일어난 분열의 상당수는 성찬 식탁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깊다.” 14고 이야기하며 신학 차원에서의 식탁 만을 강조하고 공동체 

차원의 식탁을 경시함을 꼬집었다. 하물며 EPIC 세대의 예배는 더 참담하다. 많은 

교회들은 예배당 뒤편에 자모실을 배치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안일한 생각에 

 
12 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7), 204. 

13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438. 

14 Leonard Sweet, 테블릿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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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있는 동안 그들은 자녀들의 뛰어노는 소리와 자녀의 양육이라는 현실과 직면해 

개인의 예배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다. 필자 역시 자모실에서 

예배를 참여해 본 결과 전혀 설교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모실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설교에 내용을 듣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함을 느꼈다. 

2018년 4월 9일에 기독교연합신문의 기사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의 자모실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석하여 기사화하였다. 첫 번째로 규모가 작은 교회로 자모실이 

구비되지 않은 환경, 두 번째로 자모실이 예배와 동떨어진 환경으로 청각적으로 

예배의 집중이 어려운 환경, 세 번째로 별도의 수유실과 편의시설을 갖춘 환경, 네 

번째로 아이와 엄마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모실의 형태를 이야기하며 “네 가지 

경우를 종합해 볼 때 공통점은 아이와 함께하는 예배는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15라는 결론을 내린다. 실제로 아이들의 양육과 그 안에서의 발생하는 

소음, 다양한 돌발 상황으로 전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EPIC 

세대들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기간은 출산 이후 자녀가 

취학할 때까지 최소 8년~10년 이상의 시간이 양육의 기간으로 소요된다. 그리고 

뚜렷한 대안이 없는 교회의 경우 EPIC 세대의 기본적인 영적공급은 적게는 8년 

이상, 두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의 영적인 공급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예배 가운데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개인의 신앙적 

공급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한국의 많은 개교회들은 EPIC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적 컨텐츠를 구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결혼 전에는 

 
15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254 (2020년 2월 20일 접

속).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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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라는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영적 컨텐츠(예배, 수련회, 성경공부, 

목장모임, 제자훈련 등)를 제공받는 영적 공급이 유지 되었다고 한다면 결혼 이후 

장년으로 옮겨지게 되면 교회의 주된 포커스와 관심의 대상이 EPIC 세대들이 아닌 

기존의 장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장년 성경공부의 시간대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교회들의 장년성경공부는 

구역부, 권사회 모임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그 시간대 역시 평일 주간에 주로 

이뤄지게 된다. 이것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직장이라는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EPIC 세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EPIC 세대는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양한 

활동에서도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더 느낄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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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EPIC 세대를 위한 대안: 레너드 스윗의 EPIC이론을 중심으로 

 

        EPIC 세대는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타개할 잠재력을 소유한 

세대인 동시에 한국 교회의 예배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세대이다. 현재 

그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예배는 개개인의 경험적 요소가 부재한 예배, 

수동적인 존재인 대리자로써 참여가 제한된 예배, 오로지 청각이라는 단일감각에 

의존하는 문자적 예배,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의 부재로 개인적인 예배로 

경험과 참여, 이미지, 공동체적 요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을 

직시하고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새로운 미래 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가 바로 

레너드 스윗이다. 그는 드루신학대학원(Drew Theological School)의 석좌 

교수였으며 동시에 미국 조지 폭스(Geoge Fox)대학교의 명예 객원교수로 미래형 

목회를 시도하고 있는 교회에 신학적 이론을 제시하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주목 

받는 교회 미래 학자이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21세기의 교회는 예산과 건물로 성공 여부를 측정해서는 안되며, 1세기의 

교회처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1세기의 교회는 1세기의 

교회처럼 은행 잔고나 섬기는 이의 노동력이 아닌 두뇌와 창조성에 따라 성공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교회는 수입, 갈망, 결과에 기초한 소비문화 속에서 

인생의 ‘최고의 것’과 ‘최상의 것’을 신실하게 제공하며 무상으로 분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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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예산액을 대신해 성장의 척도로 서지 않는다면, 교회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16 

 

오늘날 교회를 압도하고 삼킬 듯이 다가온 포스트모던의 문화의 물결에서 

교회는 어떻게 창조적인 모델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공적으로 어필할 것인가의 

대안으로 레너드 스윗은 ‘EPIC 모델’을 소개한다.“이러한 포스트모더니티를 나는 

EPIC 문화라고 부른다. 그것은 경험(Experiental),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Image-driven), 관계(Connected) 중심의 문화를 의미한다.”17 그가 주장하는 

EPIC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경험(Experience): 이성에서 경험으로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은 경험에 늘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험적 

요소를 과소 평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의 경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18라고 말한다. 즉 다시말해 개인의 실제적인 경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자신의 삶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경험적 요소를 더 많이 경험하고 

소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듯이 “현대인들은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싶어한다. 특별히 스스로 경험하고 싶어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험이 

 
16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22. 

17 Ibid., 62. 

18 Ibid.,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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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한다.”19 다시 말해 그들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물음에 대한 직접적으로 그 삶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타인을 통해 전달받는 

해답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해답을 찾길 원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환경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레너드 스윗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해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정보가 경험으로 포장되어 있기를 바란다. 에듀테인먼트를 

원하는 것이다. 그 경험은 극단적일수록 좋다.”20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경험적 

욕구는 그들의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에 대해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함을 통해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저 

지식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기 보다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스윗은 “포스트모던 문화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즉 다른 사람(교회 전통, 교회사역자, 교회제도)이 

정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이 된다. 만남, 바로 경험이 메시지가 된다.”21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이 정의 내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나 직접 성경 속 이스라엘이 

 
19 Ibid., 67. 

20 Ibid. 

21 Ibid.,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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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싶어하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만남이 되길 원하며 그러한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성에서 

경험으로 변화되어지는 세계관의 추세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삶에 이르는 모든 방식을 느끼는 

세대이기에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길 원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한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예배로써 공급되어진다. 

그렇기에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예배가 추구하며 나아갈 방향은 총체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윗은 “총체적인 경험은(total experience)은 포스트모던 

예배에 있어서(목회자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표어이다. 새로운 설교 세계의 

설교가들은 설교를 쓰지 않는다. 그들은 전적인 경험을 창조해 낸다. 그리고 이들은 

Shekhinah(신의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 경험들은 완전한 감각-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의 무장을 한데 묶어 진, 선, 미의 천상의 빛에 뒤덮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찬란한 광채 속으로 이끈다.”22라고 

말한다. 즉 설교가들은 오직 설교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도 풍부한 경험과 감각들을 활용하여 총체적인 경험을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과거와 같이 예배 시간에 자신의 자리에 앉아 수동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며 보고 듣고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타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들 

안에 내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구현되기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고 

 
22 Ibid.,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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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스윗은 “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아야 하는’ 계몽주의 문화와는 달리 포스트모던인들은 

신비스러움을 즐긴다.”23고 말한다. 새로운 시대속에서 살아가는 포스트모던인들은 

합리적인 이성에 호소하는 예배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성보다 

경험이 가장 가치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인생의 가치를 

축적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정,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사회가 포스트모던의 

사회이다. 

하지만 스윗은 경험이라는 요소를 생각할 때 “경험은 중독될 뿐만 아니라 

우상이 될 수도 있다.”24고 이야기 한다. 마치 현대인들의 맘몬이라는 재물을 

우상화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경험이 재물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에 스윗은 “포스트모던적인 상황은 이성보다 경험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그 상황에 ”예“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그 상황 자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다.”25고 말하며 비판적 수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바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더욱 요구되는 시대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오랜 시간의 검증을 통해 세워진 전통과 성경, 그리고 

기독교 진리라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단순이 정보적 차원이 아닌 실재와 

접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대에 맞는 성경적인 경험을 제공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스윗은 “교회는 유행이 아닌 진리로 문화에 영향을 

 
23 Ibid. 

24 Ibid., 81. 

25 Ibid.,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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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친다. 교회가 ‘유행’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치명적인 병, 즉 이 재난은 

‘유행병’이라고 불린다.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유행병’으로 인해 세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대부분을 잘못 진단하는 데 있다.” 26라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교회가 이러한 

기준과 분별력이 상실해 버린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한순간의 유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며 그것을 시대 속에 

지속성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정신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이다. 

 

참여(Participation): 대리에서 참여로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작용하는 기질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관찰하는 자로서 참여자만큼이나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세상과 함께 상호작용한다.”27고 말한다. 다시 말해 대리자가 아닌 

상호작용의 위치에 있는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이 일방적인 소통의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은 1:1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다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시대이다. 그렇기에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시청자와 소통하며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진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공중파로 대표되는 방송 이외에도 

스스로가 하나의 방송을 운영하는 개인 방송국의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26 Ibid., 83. 

27 Ibid.,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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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스윗은 “오늘날 포스트모던인들이 추구하는 상호 

작용은 모두 가라오케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들은 가로오케 

방식이 아니면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28라고 말한다. 즉 이러한 시대적 

경향은 서로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개성을 첨가해 창줄해내고자 한다. 

마치 레너드 스윗의 표현을 빌리면 “손님이 직접 재료를 고르고 섞어서 음식을 

만드는 곳이 될 것이다.”29 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문화는 지극히 참여적인 문화인 동시에 직접 선택하는 

문화인 것이다.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작용할 수 없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무엇을 소유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30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던인들은 자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대리문화(representative culture)와 참여문화(participatory 

culture)를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대리 문화는 다음과 같은 신념에 기초한다. 

·사람들은 통제 받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 결정 내려 주기를 원하고 

요구한다.  

·리더십의 과제는 지침과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28 Ibid., 98. 

29 Ibid. 

30 Ibid.,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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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행동만 한다. 

·사람들은 사회나 조직에 봉사하는 일에 개인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참여 문화는 이와 상반된 신념에 기초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원하며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싶어한다.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신 있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공의 선을 위해 희생한다. 

·인간 조직은 자발적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다.31 

 

이러한 점은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부분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음악, 교육, 정치, 경제, 도서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며 종교적인 분야 즉 우리의 예배에서도 이러한 포스트모던의 특징이 

동일하게 드러난다. 스윗은 “그리스도의 지체는 참여하는 공동체다. 회중은 

성만찬뿐만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교회 활동에서도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직업 목사’와 의자에 앉아 있는 평신도란 있을 수 없다. 오직 평신도 

지도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이 직접 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사만이 

존재한다.”32고 주장한다. 즉 다시 말해 목회와 예배는 목회자만이 주체가 돼서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회중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윗은 “포스트모던 인들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상호 작용하고, 몰입할 수 있으며,‘정면으로’ 부딪히는 참여를 원한다. 오순절 

교인들은 ‘움직이는 예배’를 드린다. 움직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춤, 이야기, 

 
31 Ibid., 100. 

32 Ibid.,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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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접촉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촉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움직이는 예배는 

상호 작용하는 예식을 통해 사람들의 기대를 참여로 변형시킨다.”33고 말하며 

신전통 교인들과 오순절 교인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며 서로 하나 됨을 누렸던 

오순절 교회를 예로 든다. 

한국 교회가 나아갈 예배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포스트모던이라는 시대적 

배경임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시대의 적용이 오늘날의 

동일한 해답이라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시대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이전 과거 시대보다 훨씬 더 빠른 

변화의 시대와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 및 예배 속에서의 상호작용적 

요소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여라는 요소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설교에 있어서도 스윗은 “회중들과 마이크를 공유하면서 함께 설교를 만들어 

나가라. 아니면 회중들로 하여금 당신이 시작한 문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라. 그들이 

문장을 마무리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다.” 34라고 

말하며 상호 작용적 설교를 통한 회중의 참여와 소통을 주장한다.  

 

이미지(Image): 문자에서 이미지로 

레너스 스윗은 오늘날 문화에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스트모던 문화는 이미지를 추구한다. 현대 세계는 언어에 근거를 두었다. 

신학자들은 이성과 질서를 종교의 핵심에 놓으면서 지적인 신앙을 창조하려고 

했다. 신비와 은유는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비논리적이라고 여기고 

배제했다. 이야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미디어에게 빼앗겨버린 교회는 이제 

 
33 Ibid., 115. 

34 Ibid.,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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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와 은유가 영적 핵심에 놓인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다.35 

 

즉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운데 이런 이야기적 요소, 은유적 요소의 활용을 

통해 성경 이야기의 전달자로 역할을 능력있게 감당해야할 시대적 요구에 교회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명제는 포스트모던인들의 귀에서 사라져가지만, 대신 그들은 은유를 

듣게 될 것이다.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36라고 이야기하며 기존의 

방식의 전달력은 미디어가 주도하는 전달력에 비할 수 없고 이것은 다시금 고유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코카콜라나 

스타벅스가 그러한 것처럼 스윗은 “최대의 상표가 ‘교유한 이야기들’이고,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이미지와 이야기들이라면 기독교는 가장 거대한 

상표가 되어야 한다. 헐리우드가 아닌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미지 공장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미지, 사람들을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37이라고 보았다.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최고의 브랜드 이미지가 되어야 하며 

이런 최고의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계성 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는 구속사의 이야기를 율법으로써 교리로써만 

전달했지 이미지로 전달하지 못했고 이것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잃버린듯 하다. 

물론 스윗이 경고한대로 “무언가를 은유로 인식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의 진리에 

 
35 Ibid., 133. 

36 Ibid., 134. 

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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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때”38의 위험성도 있고 “이미지의 장점이면서 약점인 모호함”39이라는 

위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은유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의 사항이다. 스윗이 평가한 대로 “교회는 새로운 영상 

테크놀로지 시대 한가운데 살면서도 인쇄에 붙들린 채로 남아 있다. 그 때문에 

시(詩)로 돌아가려는 거대한 회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40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이미지 추구는 포스트모던 문화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 

자체가 지니는 특별한 활동이다. 인간의 정신은 은유로 이루어져 있다. 은유는 

실재를 창조한다. 은유는 사고와 행동을 구성한다. 은유는 언어 이상의 것”41으로 

보았으며 우리는 이러한 은유를 우리의 예배에 접목시키고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은유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42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이미지 언어와 은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도 은유라는 장치를 사용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의 영성은 

이미지에 기초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윗이 지적한대로 

“예배는 스타일이 아닌 영(spirit)의 문제”43이기에 아무리 최신의 트렌드와 

기술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배를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38 Ibid., 138. 

39 Ibid. 

40 Ibid., 139. 

41 Ibid., 140. 

42 Ibid. 

43 Ibid.,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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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스윗은 “EPIC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회중들로 하여금 대중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미지의 지배를 받는 

건전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44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인풋(INPUT)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OUTPUT)이 있다. 사람의 생각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에 따라 

출력되는 모습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치를 전달해야 하고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스윗은 “말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다. 말은 

몸을 쏘는 것 이상의 해를 끼칠 수 있다. 나쁜 말은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지가 기본적인 의사 소통 매체가 되어 글을 대신하고 

있다. 말이 삶을 더럽힐 수 있다면, 이미지는 우리를 더럽히고 타락시키는데 있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45 고 인풋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다시 말해 

이미지는 양날의 검과 같이 선용된다면 좋은 영향력을 전달하는 귀한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있기에 교회들이 사람의 말과 글로는 

전달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양한 이미지와 은유라는 

장치를 통해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갈 때 더 좋은 신앙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관계(Connection): 개인에서 공동체로 

레너드 스윗은 “웹 세계에서 즐겨 사용되는 두 개의 단어는 

 
44 Ibid., 147. 

45 Ibid.,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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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connected)’과 ‘공동체(community)’다. 실제로 그 두 단어는 

‘연결공동체(connexity)’라는 새로운 단어로 하나가 되었다.”46 고 했다. 이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유화에 가치를 두었던 근대 사회에서 공동체를 통한 

공유의 중요성을 발견한 포스트모던 시대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제 그들은 기존의 

제도화된 종교에 무조건적 복중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경험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거룩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한다.“47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듯 ”포스트모던의 

핵심은 신학적으로 읽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나/우리 또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경험이 그것이다.”48 다시 말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개인의 경험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동체적 경험의 결과 라는 것이다. 

때문에 스윗은 “이웃과 도덕, 그리고 영적인 가치의 연결 구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어한다. EPIC에서 C가 ‘공동체(community)’보다는 오히려 

‘관계성(con-nectedness)’을 의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49라고 한 것이다. 

    그렇기에 포스트모던의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스윗의 주장대로 “포스트모던의 ‘나’는 ‘존재’하기 위해 ‘우리’를 

 
46 Ibid., 163. 

47 Ibid., 166. 

48 Ibid., 169. 

4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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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50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갈망에 응답하려면 오늘날의 EPIC교회는 

다음 네 가지 측면의 목회를 향상시켜야 한다. 

첫째는 관계성이다. 스윗은 “이 관계성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핵심이다.”51 라고 말한다. 그는 “교회는 ‘관계’과 ‘관계성’의 개념을 

포스트모던 상황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범위가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관계의 다양성이다. 풍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삶과 접촉이 많은 삶 또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삶 간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 

대상이다”52라고 주장한다. 즉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는 관계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으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한다. “예수님의 목회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다. 

설교, 가르침, 치유가 그것이다. 도덕적, 영적 변화가 공동체나 개인에게 일어나길 

원한다면 목회자는 치유의 역할을 향상시키고, 설교나 가르침에 들이는 노력만큼 

치유의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또한 목회를 구성하는 이들 세 가지 요소는 

온라인 상에서 전달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53는 것이다. 그렇기에 

목회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스스로가 치유의 역할을 향상시키며, 기존에 할애하던 

설교나 가르침의 노력만큼 혹은 그 이상을 치유의 능력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또 

설교, 가르침, 치유라는 목회의 3요소가 전달될 수 있도록 빈약한 창조성을 

 
50 Ibid., 170. 

51 Ibid., 172. 

52 Ibid., 173. 

53 Ibid., 1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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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해야 한다. 

둘째는 분산과 복합성이다. 교회는 분산되는 동시에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배의 분산이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 되는 동시에 예배를 통하여 교회 전체가 통합되면서도 각자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다. 

셋째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다. 스윗은 스토리텔링이야 말로 

“공동체를 창조해내는 힘이다.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능력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문제다.”54라고 이야기한다. 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 역사 시간을 통해 

수많은 민족적 이야기를 듣게 된다. 쉬운 예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적 공동체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즉 공동체를 

창조하는 힘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미지(image)’라고 할 수 

있다. 스윗이 말하는 이미지는 ”성경 속에서 떡과 포도주처럼 이땅에서 맛보고,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들을 수 있는 이미지로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맛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보기를 

원한다.”55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키워드로 이미지를 생각한다. 

넷째는 섬김과 사회 개혁이다.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인 

동시에 타인에 대한 섬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친히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본받아 타인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최상의 

 
54 Ibid., 177. 

55 Ibid.,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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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포스트 모던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범람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EPIC의 모델을 통해 살펴보았다. 

EPIC은 과거의 전통과 완전한 단절이 아니다. 전통과 개인을 연결시켜주고, 그들이 

직접 예배에 참여하게 하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이미지화시켜 

전달해 줍으로써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닌 개인의 경험을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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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EPIC의 요소를 기반한 EPIC 성금요일 예배: 테네브레 예전 

 

교회의 절기에 있어서 교회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운용은“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펼쳐보이는 장이다.”56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일정한 주기에 따라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역을 기념하며 회상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는 “교회력은 크게 주 단위로 

진행되는 주간 주기(weekly cycle)과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연 주기(annual cycle)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며, 후자는 성탄절 

절기(Christmas Cycle)와 부활절 절기(Easter Cycle)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취한다.”57고 말한다. 즉, 연 주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 절기를 

중심으로 이 두 절기 앞에 준비를 위한 다른 절기들이 배치되고 그 사이에 일반 

절기들이 배치된다. 

이러한 주기를 성탄절을 중심으로 한 ‘빛의 주기’,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생명의 주기’로 부르는데 그만큼 교회의 절기의 핵심은 부활절과 성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히 ‘생명의 주기’인 부활절 절기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56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349. 

5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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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함께 조명되어야 한다.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과 

죽음을 기점으로 슬픔은 최고조에 이르고 드디어 부활절에 그 모든 슬픔이 승리와 

경축으로 바뀌기에 앞서 행해지는 성금요일 예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운용은 “빛의 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면 생명의 주기는 그 분이 오신 목적을 

상기시킨다.”58고 설명한다. 즉,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구속사역을 기억하는 절기이다. 그리고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성금요일 예배의 

예식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EPIC의 요소를 기반으로 한 예배야말로 회중들에게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랜 기독교 전통의 예식에 

EPIC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게 되면 EPIC 세대들이 더 

예배가운데 참여자로써, 또 예배를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문자가 아닌 이미지로 

그려가면서 예배할 수 있고, 공동체의 연결성을 확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경험하는 예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이 예배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부활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예식이 된다고 확신한다. 

 
58 Ibid.,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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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브레 예전이란? 

 

‘테네브레’란 라틴어로 ‘어두움’이란 뜻으로 교회 전통에 따라 고난주간에 

드리는 예배형식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온 세상이 어둠에 덮힌 

것을 의미하여 어둠 속에서 예배한다. 전통적으로는 성 목요일에서 성 토요일까지 

3일간의 조과와 찬과를 가리킨다. 이것은 초기 중세 이후 1955년까지는 전날 

밤으로 앞당겨서 행해졌기 때문에 어두운 조과(matutinum tenebrarum) 등으로 

불려 왔다. 산 모양의 촛대에 13개나 15개의 양초를 켜놓고, 시편창이 끝날 때마다 

양쪽 끝에서부터 차례로 끄고, 마지막 1개를 제단 뒤에 감추었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탈락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했었다.59 

 

단, 본 교회에서 진행한 테네브레 예전은 시편창 대신 성금요일 당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신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상 칠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봉독하며 

7개의 초를 소화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기획 의도 및 목적 

이 예배의 목적은 EPIC적 요소를 통해 성금요일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회중에게 잘 전달되고자 함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4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EPIC 세대가 

직접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며 직접적인 참여자로써 예배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다. 

과거 수동적인 참여자로써 예배에 동참하였다면 이번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을 통하여 

예배에 모인 회중이 직접 예전의 일부를 담당하고 예배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목회자가 만들어가는 예배가 아닌 목회자와 회중이 함께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예배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다양한 이미지와 다감각의 요소를 통해 문자적 전달이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라는 다양한 오감을 다 사용하여 예배를 이미지화 하는                

 
59 https://terms.naver.com/. (2020년 2월 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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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청각이라는 감각을 주로 의존하던 기존의 평면적인 예배의 이미지가 아닌 좀 더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감각의 예배를 통해 회중회중이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에 있다. 

셋째, 모인 회중들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               

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젊은 부부 세대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연결시킴을 통해 

구성원으로써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과 더불어 전통적 

예식이 주는 깊은 묵상과 은혜를 개인의 신앙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넷째, 위의 3가지 목적의 달성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타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회중 개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큰 골격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테네브레 예전의 형식 

가져옴으로써 전통의 유산을 폭넓게 사용하여 회중과 전통을 연결하고 뿐만 아니라 

현대의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전통 예전이 주는 무게감과 현대적인 

감감이 공존하는 예배로 기획하였다. 또한 시각화 된 이미지들과 진행되는 예전들에 

대해 회중에게 첨부된 설명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회상하며 기념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담긴 의미들로써 회중들을 보다 깊은 묵상의 자리로 이끌어주게 

된다. 또한 테네브레 예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촛불 소화, 가상칠언의 봉독, 

교독적인 기도, 징의 울림과 성찬의 예식 등을 통해 회중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참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배에 참예하고 함께 예식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기획했다. 또한 구약에서의 속죄의 메타포인 

물두멍과 신약의 속죄의 메타포인 십자가를 활용하여 단순히 이것이 과거 성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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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연속성있게 경험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임을 깨닫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 예전을 위한 준비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이 보다 회중에게 깊은 의미로 가다오기 위해서는 

40일간의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런 신앙적 

묵상없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것과 사순절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40일의 여정을 

걸어간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사순절을 보다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사순절, 40일간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매일 카드묵상이라는 이미지를 

제작하여 전달하였다. 전달매체는 요즘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SNS를 통해 매일 

아침 4장의 사진 파일을 전달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의 삶의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또한 묵상카드에도 EPIC적 

요소가 담기는 것을 고려하여 매일 다양한 색상으로 사순절 카드를 제작하여 시각적 

다양성을 주어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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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교독 형태의 기도 

 

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 예전: 참여(Participation) 

기존의 예배가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에 의해 진행되던 기도와 성경봉독 및 

대부분의 기도의 형태를 예배에 참여한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교독하는 형태의 

기도로 진행하였다. 이것을 통해 회중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예배로의 부름’, ‘죄의 고백과 사죄의 기도’, 

‘조명기도’, ‘성경봉독’, 성찬시 ‘제정의 말씀’과 ‘감사의 기도’가 이러한 

교독의 형태를 띈다. 또한 전체 예식의 순서를 구성함에 있어 ‘설교’와 ‘성찬 

기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회중과 함께 예배를 만들어나가는 형태로 

구성하여서 모든 회중의 참여비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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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소화와 가상칠언 

테네브레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가상칠언의 봉독, 그리고 봉독 후의 

소화를 목회자가 아닌 회중에게 맡김으로써 모든 회중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지금 예전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 적절한 성비율로 담당을 배정하였다. 아울러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청각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리는 징을 치는 역할도 

목회자가 아닌 참여의 영역으로 배치함으로써 테네브레 예전 전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예전으로 구성하였다. 

 

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 예전: 이미지(Image) 

시작 전 영상은 전체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회중들에게는 생소한 예식이기에 사전에 기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중이 경험할 수 있는 깊이도 얕을 수 밖에 없다. 

앞서 한국교회가 경험과 이해라는 예배에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놓쳐버린 것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다 깊은 경험을 위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배려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에 예식이 시작되기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오늘 

진행되는 예전에 대한 정보와 예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오늘 예전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사역을 따라 성목요일 성찬을 나누신 것을 오늘 우리도 함께 

나누는 것이며 성금요일 십자가 도상에서 주님이 하신 가상 칠언을 마칠 때마 초가 

하나씩 꺼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예식 전체에 대한 회중이 이해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장치의 역할을 한다. 

또한 예배 공간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줌으로써 단순히 미적 감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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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디자인이 아닌 하나 하나의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의 깊은 의미를 사전에 

설명해줌으로써 보다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 공간디자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에 시작 전 브로셔를 통해 또한 LED 화면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며 계속적으로 설명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본당 정면에 걸린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을 설치하고 검은 천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단에 오르는 계단에까지 길게 내려오도록 디자인 하였다. 여기서 검은 천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가운데 오셔서 걸으신 고난의 여정을 상징하며 그 고난의 

마지막 도착점은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으로 가시는 길이었음을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그림2> 시작 전 정보 영상과 브로셔(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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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십자가와 가시면류관, 검은 천(시각) 

 

<그림4> 장미꽃과 초(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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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예배공간 디자인에서 장미꽃과 초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구성하였다. 장미는 사랑과 은혜의 은유적 표현인 “샤론의 꽃”이신 예수를 

상징하며 검은천 위에 흩어뿌림으로써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의 여정 곳곳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표현하였다. 초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장치로 초의 특성이 자신의 몸을 녹임으로써 빛을 

발한다는 상징성이 있기에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을 이미지화 시키기에 적절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초의 크기는 다양하게 준비하였으며 색상은 예전의 색인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영적씻음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라색, 

전통적으로 성목요일에 주로 사용되었던 흰색초로 구성하여 시각화 하였다. 

<그림5> 성찬대와 성찬(시각, 미각) 

.  



44 

  성찬대 역시 예전색인 빨간색 한지와 보라색 한지를 사용하여 전체 

디자인하였고 빵과 잔은 기존에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분잔된 형태의 집기가 아닌 

도자기를 형태의 집기를 사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좀 더 전통적인 예전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하였다. 또한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을 만지며(촉각), 우리가 먹고 

마심(미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장미꽃 향기(후각) 

   회중들의 후각적 요소로 고려하여 샤론의 꽃이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예배당 

전체를 장미향이 가득 느껴질 수 있도록 후각적인 요소를 준비하였는데,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장미향으로 채우기 위해서 장미향 섬유탈취제를 사용하여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곳곳에 뿌려 회중들이 예배 장소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장미향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단순히 보여지는 장미의 시각적 이미지 만이 아니라 

실제로 회중이 자신의 후각을 통해 장미향을 느낌으로써 다감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보다 이 예전을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장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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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문화공연(‘보혈을 지나’-한국무용) 

 

   예식 전 조금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장치로 한국무용을 전공한 

성도님의 문화공연을 짧게 진행하였다. BGM은 ‘보혈을 지나’라는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음원을 사용하였고 한국 무용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서양적인 예식을 

우리 정서에 맞게 이미지화함으로써 멀게 느껴지지 않고 가깝게 느껴지는 정서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주의 십자가를 눈에보이는 공연을 통해 시각화 

함으로써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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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 예전:  관계(Connection) 

<그림7> 성만찬 

 

 

제임스 화이트는 성찬 성례전을 설명하며 바울을 언급한다. 

 

바울은 세 번째 이미지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데, 성도가 함께 나누는 교제(communion) 

혹은 친교(fellowship)가 그것이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됨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유출된다.60 

 

즉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테네브레 예전은 고난 주간 주님의 시간을 

묵상할 수 있는 순서로 예전이 배치되며 그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성찬의 

 
60 James F. White,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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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와 하나 됨으로 다가온다. 

 

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 예전: 경험(Experience) 

<그림8> 물두멍과 섬유펜(촉각) 

  

 

테네브레 예전을 마치고 “주님께 고백합니다”부스를 배치하고 고백의 

종이와 섬유펜을 비치하였다.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구약 제사와 성소를 출입 시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게 하심으로 제물과 재 묻은 수족을 씻어 정결케하신 

도구이다. 그리고 늘 물두멍을 채우라 명령하심을 통해 늘 부족함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다. 이것은 개시의 현재성을 나타내기 위해 구약의 

물둥멍의 메타포를 가져와 신약의 십자가와 배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늘도 역사하심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들이 테네브레 예전을 마치고 퇴장하며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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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에서 비치된 용지에 섬유펜을 통하여 진실되게 고백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물두멍을 통하여 용지에서 자신의 회개의 제목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 구약의 

물두멍과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자기의 

직접적인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험으로써의 예배를 구성하였다. 

 

테네브레(Tenebrae) 예전: 예식서 

전체적인 예배의 구조는 예배의 4중 구조 중 말씀의 예전과 성찬예전을 

추가하였다. ‘개회예전-말씀예전-성만찬예전-테네브레예전-파송예전’으로 

진행된다. 

죄의 고백 

 

 

 

 

 

 

 

 

  

………………………………………………………………………  인도자/회중 

 

 

 

 

 

 

 

 

  

인도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

리시는 겸손한 종의 모범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

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영으로인도함을 받아 사죄함을 

받읍시다. 

(침묵의기도) 

인도자: 주님,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

을 부인하며, 가룟 유다처럼 주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욱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 중: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배의 부름 

 

 

 

 
 

 

인도자/회중 

……………………………………………………………………… 

인도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예배로 부르십니

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인도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회 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갈 것이

니라. (아멘) 

 

Ⅰ. 예배로 부름과 나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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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답 송 

인도자: 주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주님을 다시 못 박고 또 못박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  중: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자: 주님, 우리 심령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병든 마음을 고치시며 

상한 심령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  중: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한량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옵소서.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다함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약함 떄 강함 되시네…………………………… 

 

 

 

 

 

 

 

 

 

 

 

 

 

 

 

 

 

 

다같이 

 



50 

 

 

Ⅱ. 말씀의 예전 

조 명 기 도 

 

 

 

 

 

 

 

 

 

 

 

 

 

 

…………………………………………………………… 

인도자: 우리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과 같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부족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회  중: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말씀되신 주를 온전히  

보게 하소서. 

 

인도자: 우리는 주의 제자들과 같이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회  중: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 속에 감추어진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다함께: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인 도 자 / 회 중 

 

 

 

 

 

 

 

 

 

 

 

 

 

 

성 경 봉 독 

 

……………요한일서 2장 7-17절(신약388쪽)…… 

 

7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8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9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10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11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다 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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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공 연  이유진 자매 

말   씀 유월절 어린양 예수 박대원 목사 

찬   양 은혜로만 다 같 이 

Ⅲ. 성만찬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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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으로서의 

초대 

…………………………………………………………… 

집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회상하며 

기념하는 성찬 예식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되어 주님의 

몸된 영은교회로 모였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전 우리에게 주신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집 례 자 

사 도 신 경 

 

………………………………………………………………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 이 

 

 

 

성 찬 기 도 …………………………………………………………… 

거룩하신 주님 이시간 주의 몸과 피를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하셔서 성찬에 참예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헤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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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양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같  이 

 
 

제 정 의  말 씀 …………………………………………………………… 

집례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십시오.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집 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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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양 사랑의 나눔 다 같 이 

 
 

 

 

 

 

 

 

 

 

 

 

 

 

감 사 의 기 도 

 

 

 

 

 

 

 

 

…………………………………………………………… 

집례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비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여 구원의 길을 함께 

가게 하소서. 

 

회  중: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

리스도를 기다리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

르게 하옵소서. 아멘 

집례자 / 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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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 

 

 

 

 

 

 

 

 

 

 

 

 

 

 

 

 

 

 

…………………………………………………………… 

인도자: 빛이 세상에 왔으나, 우리는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회  중: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없애 

주십니다. 

 

인도자: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회  중: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에 감동 받은 자는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옵니다. 

 

다함께: 우리 모두가 빛을 따라 주님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인도자/회중 

 

 

 

 

 

 

 

 

 

 

 

 

 

 

 

 

 

 

찬 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Ⅳ. 어둠의 예전(테네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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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님  의   수  난   묵  상> 

가 상 칠 언 

직 전  말 씀 

 

 

 

 

 

 

 

 

…………………………………………………… 

〔묵상1〕 누가복음 23:13-25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 첫 번째 촛불 소화 – 

김병대 장로 

 

 

 

 

 

 

 

 

 

가 상 칠 언 

첫 번째 말씀 

 

 

 

 

 

 

 

 

 

 

…………………………………………………………… 

〔묵상2〕 누가복음 23:33-34 

(가상칠언 첫번째 말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 두 번째 촛불 소화 - 

김태욱 집사 

 

 

 

 

 

 

 

 

 

 

 

가 상 칠 언 

두 번째 말씀 

 

 

 

 

 

 

 

…………………………………………………………… 

〔묵상3〕 누가복음 23:39-43  

(가상칠언 두번째 말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 세 번째 촛불 소화 - 

김 고 운 집 사 

 

 

 

 

 

 

 

 

가 상 칠 언 

세 번째 말씀 

 

 

 

 

 

 

 

 

…………………………………………………………… 

〔묵상4〕 요한복음 19:25-27  

(가상칠언 세번째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 네 번째 촛불 소화 - 

윤혜린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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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 칠 언 

네 번째 말씀 

 

 

 

 

 

 

 

 

 

…………………………………………………………… 

〔묵상5〕 마가복음 15:33-38 (가상칠언 네번째 

말씀)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 다섯 번째 촛불 소화 - 

이해나 집사 

 

 

 

 

 

 

 

 

 

 

가 상 칠 언 

다섯 번째 말씀 

 

 

 

 

 

 

 

……………………………………………………………… 

〔묵상6〕 요한복음 19:28-29 (가상칠언 다섯번째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 여섯 번째 촛불 소화 - 

김준현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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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 칠 언 

여섯 번째 말씀 

 

 

 

 

 

 

 

 

 

……………………………………………………………… 

〔묵상7〕 누가복음 23:44-47  

(가상칠언 여섯번째 말씀)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 일곱 번째 촛불 소화 - 

이명현 집사 

 

 

 

 

 

 

 

 

 

 

가 상 칠 언 

일곱 번째 말씀 

 

 

 

 

 

 

………………………………………………………… 

〔묵상8〕 요한복음 19:30  

(가상칠언 일곱번째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 그리스도 초 밖으로 - 

한인수 집사 

 

 

 

 

 

 

<징 울림 3회> 

*징울림을 통해 예수의 죽으심을 청각적으로 묵상하며 경험한다. 

마지 막  묵 상 

 

 

 

 

 

…………………………………………………………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

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김현우  집사 

 

 

 

 

 

그리스도 촛불 

입 장 

이제 모두 일어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집 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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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양 보혈을 지나 다  같  이 

 

 

축 도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인도자 / 회중 

 

 

 

 

 

 

 

 

 

 

 

 

Ⅴ. 파송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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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브레(Tenebrae) 예전: 예배 공간디자인  

 마지막으로 물두멍과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스의 위치는 이동 동선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교회에서는 출입문 밖에 설치하여 예배 시 

퇴장하며 물두멍을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때 본인이 주님께 고백할 죄의 

모습을 용지에 기록하여 구약에 등장하는 속죄의 메타포인 물두멍에 적시게 되고 

섬유펜으로 작성된 내용은 물에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됨을 통해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임을 

직접 묵상하며 경험하게 된다. 

<그림9> 테네브레(Tenebrrae) 예배 공간 디자인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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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테네브레(Tenebrrae) 예배 공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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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장 

 

영은교회 성금요일 예배 연구 평가 

 

새로이 기획한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에는 250여명의 EPIC 세대들이 

참석하고 당회원들과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셨다. 

전통적인 교회인 영은교회에서는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예배적 시도이기에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관심을 자극하며 좀 더 성금요일 예배를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목마름과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로 회중석이 가득채워진 체 진행이 되었다. 

 

필자의 평가 

필자의 목회의 주요 관심 대상은 EPIC 세대이다. 이들이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윗 세대들에게 수동적 타의적으로 전수 받은 신앙이 아닌 본인이 

직접적으로 채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자의 

목회 비전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한국교회 가운데 영적 사각지대에 위치한 EPIC 

세대들이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예배를 고려해야 하고 이 예배에는 

경험적, 참여적, 이미지적, 공동체적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식은 젊은 부부에게 있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EPIC 세대가 직접 함께 예배를 만들어갔다는 것이다. 기존까지의 예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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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육아와 바쁜 일상으로 주일 예배시 주변인에 불과하던 젊은 부부들이 예배의 

수동적인 위치가 아닌 직접 예배를 진행하며 순서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위치와 

능동적인 위치로 이끌었다. 과거 특정 인원에게만 부여했던 예배의 참여가 모든 회중이 

함께 교독하며 참여함을 통해서 EPIC의 요소 중 참여의 요소를 충족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예배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장이되었다. 또한 이번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을 

준비하며 함께 스탭으로 예배 참여자로, 봉독위원으로, 문화공연으로 참여하며 돕는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젊은 부부의 소그룹들을 섬겨주는 일꾼으로도 세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예배가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단편적인 영향력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활기가 불어넣어졌고 

또 그 가운데 자신의 주어진 달란트와 노력을 가지고 신앙의 헌신이라는 연속성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젊은 부부에 대해 교회가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공급의 

단절에 대해 함께 숙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교회가 젊은 

부부들을 위해 자모실만을 개방하는 것으로 교회의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 여겼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다음 세대의 기둥과 같이 세워질 젊은 부부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성, 생산성, 진취성, 연결성의 

잠재력에 대해 함께 공감하였으며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배의 제공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예배적 차원 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활동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셋째, EPIC의 요소가 조화를 이룬 예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얻게 

되었다. 필자의 교회는 60년이라는 전통의 교회이기에 보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교회였다. 그렇기에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새로운 예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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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감이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우려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회중이 함께 

참여하며, 다양한 예배 공간을 디자인 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을 시각화, 후각화, 

청각화, 촉각화, 미각화 함을 통해 더 깊이 그 의미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유익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본 

교회가 좀 더 다양하게 EPIC적인 요소를 가미한 예배를 기획함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좀 더 효과적인 은혜와 복음의 전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넷째, EPIC 세대와 장년이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는 장이었다. 처음의 

기획의도는 EPIC 세대를 위한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이었지만 당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석한 장년들 역시 다감각적, 입체적인 예배의 은혜를 함께 누렸다. 이것은  

EPIC 세대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장년들에게도 충분이 EPIC의 예배가 유익할 수 

있다는 가능성 보여준 동시에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연결이 이루어지는 예배였다. 

함께 기도문을 교독하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 주님의 살과 

피인 성찬을 나누며 개별적인 성도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로써 

하나되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개인의 경험이 살아있는 예배였다는 점이다. 물론 

촛불을 소화하며, 징을 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찬양하는 자 등 역할의 분담이 

있었지만 촛불이 꺼졌을 때 모든 회중이 어두움의 깊어짐을 느꼈고, 징을 치는 

소리에 모든 회중들이 청각적 메시지를 경험했다. 또한 개개인이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고난을 직접경험하는 순간이었다. 특별히 마지막 물두멍을 

통해 주님의 대속의 사역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그리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개개인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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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이다. 

 

당회원들의 평가 

처음에는 생소한 예배의 형태라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지만 당일 

테네브레 예전을 참여하고 함께 예배를 진행한 후 모두 다 긍정적인 평가와 반응을 

내렸다. 모든 예배를 기획하여 EPIC적인 예배로 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활주기와 성탄주기라는 두 중심에 관련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찬성의 의견으로 동의하였다.  

EPIC 세대가 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일 청년부 교사들을 통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 오히려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을 마치고 당회에서는 

6~7세 아이들을 함께 예전을 참여하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EPIC 세대를 위한 양육의 프로그램도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자녀가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그룹으로 형성하여 좀 더 그들이 필요한 영적인 공급과 

신앙적 교제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을 동의하는 

모습을 통해 단순히 일회적인 예배보다는 교회가 EPIC 세대를 위한 관심이 

확장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예배위원회들의 평가 

함께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을 준비하며 예배공간을 디자인하고 가상칠언의 

봉독자로, 문화사역으로, 당일 진행을 위한 다양한 스탭으로 참여한 예배위원들의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상당히 이 예식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고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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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했다고 느꼈다. 단 교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다감각적인 예식이다보니 

수차례 리허설을 준비했지만 당일 진행에 있어 작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다. 약간의 

음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나 징의 울림이 다소 작게 쳤던 부분들과 같이 작은 

부분들의 시행착오였기에 전체적인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집중도가 끊어지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예배 위원들은 실제 그들이 고난주간 하루하루 예수님의 여정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직접 본인이 예전을 만들어가는 

참여자로써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그동안 잘 와닿지 않고 멀게 느껴진 성금요일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고난과 수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특별히 예배 공간디자인에 대한 평가도 두드러졌는데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미리 사전에 영상을 통해서, 브로셔를 

통해서 전달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시각적 만족이 아닌 예배당 전체가 주님의 수난을 

묵상할 수 있는 장치가 됨이 좋아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성금요일 예배외에도 

성탄절과 같이 중요한 절기에 이런 EPIC의 요소가 포함된 기획예배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PIC 세대의 평가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을 마치고 예배에 참여한 EPIC 세대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253명(장년:96명, EPIC 세대:157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장년과 EPIC 세대의 만족도를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전체적인 예전에 대한 만족도는 총점 6점 만점에 5.32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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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테네브레 예전에 대한 평가표 

 평균 

예배공간디자인 5.63 

영상과 브로셔를 통한 안내 5.81 

교독형태의 회중의 참여 5.00 

테네브레 예전 4.80 

성찬식 5.10 

물두멍,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5.42 

행사일정과 장소 5.71 

전체적인 진행과 스텝의 섬김 4.68 

음향환경 4.96 

예배에 대한 신선함 5.70 

전체적인 예전에 대한 만족도 5.32 

 

교우들의 평가 

총 96명의 장년 세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으로 의견이 많았다. 새로이 시도하는 예배다 보니 

기존의 장년들에게는 생소한 예배였기에 우려를 많이 했지만 EPIC 세대의 평가와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와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획예배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또한 EPIC 세대에 포커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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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 예배에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 좀 더 젊은 부부 가정들에 대한 교회적 차원의 

영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돌아보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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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Ⅵ 장 

 

결    론 

 

교회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고수한다. 진리의 순수성과 본질을 

중요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기존 교회에서 

오랜 시간 진행되었던 예배의 형식을 무조건적인 정답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교회는 마치 진공 속에 예배를 

담아놓고 그것만이 최선이라는 정답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해 현재 시대의 흐름속에서 

변화하는 세대의 필요와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예배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형식만을 고수하며 다른 

다양성에 대해 배재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세대에게는 답답함과 오로지 이성만을 

강조하는 예배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들에게 필요한 

EPIC의 요소가 풍부하게 가미된 예배의 형식이 보다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김순환은 “예배는 문화의 옷을 입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다.”61고 

말한다. 그렇다. 교회는 수천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맞는 예배의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61 김순환, 21세기 예배론,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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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신앙공동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예배를 통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에 예배야 말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드려졌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있는 신앙의 요소였는지를 다시금 깊이 체감하고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는 포스트모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EPIC 세대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 다시금 성도들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이들에게 주어진 EPIC적인 요소가 부재한 한국교회의 예배도 점검해볼 수 

있었다. 또한 EPIC의 요소가 풍성하게 구성된 예배를 통해 직접적인 경험을 소유한 

성도들이 교회에 일꾼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발견함을 통해서 현재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안이 이 시대에 맞는 예배를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배에 사용되는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에 유익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다. 현재 필자가 속한 교회는 장로교 통합측 교단으로 칼빈의 전통을 뿌리에 

두고 있기에 예배 속에서의 상징과 이미지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모습 그대로가 

전수되었다. 설교자의 권위가 중요시되며 전통적인 예식에서 변화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가 예배 가운데 유익하게 사용될 때 이러한 다양한 상징적 의미와 이미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묵상하게 만드는 선한 도구가 

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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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에서의 성찬의 위치는 예배의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1년에 2~3회에 국한되어있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필자의 교회 역시 연 2회로 

진행되고 있던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성찬의 축소화는 신앙공동체가 주의 식탁을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현저하게 축소되고 

약화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금 우리의 목회가운데 성찬이 가진 이러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주의 식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과 더불어 보완점이라는 숙제도 주어졌다. 현재 한국의 

많은 교회들 상황에서 매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성이라는 EPIC의 요소가 풍성하게 가미된 예배로 드려지기에는 다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필자 역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EPIC적으로 

기획하기보다는 교회력에서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고난이 

극대화되는 성금요일 예배를 기획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EPIC 세대에게 이런 

다감각적인 예배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라면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포스트모던의 시대를 살아가는 EPIC세대의 신앙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이런 EPIC적인 요소가 담긴 다양한 절기 예배를 기획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이런 풍성함이 잘 묻어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숙제를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필자의 교회는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는 기성교회이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진행되던 형식에서 변화를 주고 무언가 새로운 시도에 대해 

보수적인 신앙의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별히 예배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한 



72 

경향이 강하게 있었다. 하지만 이번 EPIC 세대를 위한 성금요일 예배를 새롭게 

기획하고 특별히 교회력에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 주기와 맞물려 성금요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참여와 경험, 다채롭고 

다감각적인 이미지, 성도간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EPIC 

세대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장년들 역시 절실하게 느낀 귀한 시간이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자신들만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예배의 본질과 능력은 변함없이 전달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십자가라는 복음의 본질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현재 주어지니 문화는 그 본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도구가 된다. 그렇기에 교회는 문화를 세속적으로만 

바라보거나 철저하게 배제해야할 요소로만 바라보고 현재의 방식만을 고수하며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바른 방향성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풍성하고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며 또 고민하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오늘만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또한 

과거에만 묶여 회상하는데 머물러있는 공동체 역시 아니다. 물론 교회가 가진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며 회상하여야 하지만 더 큰 초점은 미래에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미래지향적 공동체이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자 베이스캠프는 예배에 있다. 예배가 죽을 때 모든 교회의 기능이 

약화되고 성도 안의 날카로운 각이 서는 반면 예배가 살아날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교회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 된다. 마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부어졌을 때 그 마른 뼈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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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졌던 것과 같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의 힘과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현장을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의 현장으로, 경험의 현장으로 

만들나가는 사역이 오늘도 계속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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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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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 주보 속면 



76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 주보 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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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만족도 평가 설문지(EPIC 세대용)>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에 대한 평가 설문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예하는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도한 성금요일 예배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다음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꼭 연령을 적어주세요~!!) 

                                                             연령 : _______세 

순번 항     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예배공간디자인 ⓵ ⓶ ⓷ ⓸ ⓹ ⓺ 

2 
영상과 브로셔를 통한 

안내 
⓵ ⓶ ⓷ ⓸ ⓹ ⓺ 

3 교독형태의 회중의 참여 ⓵ ⓶ ⓷ ⓸ ⓹ ⓺ 

4 테네브레 예전 ⓵ ⓶ ⓷ ⓸ ⓹ ⓺ 

5 성찬식 ⓵ ⓶ ⓷ ⓸ ⓹ ⓺ 

6 
물두멍,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⓵ ⓶ ⓷ ⓸ ⓹ ⓺ 

7 행사일정과 장소 ⓵ ⓶ ⓷ ⓸ ⓹ ⓺ 

8 
전체적인 진행과 스텝의 

섬김 
⓵ ⓶ ⓷ ⓸ ⓹ ⓺ 

9 음향환경 ⓵ ⓶ ⓷ ⓸ ⓹ ⓺ 

10 예배에 대한 신선함 ⓵ ⓶ ⓷ ⓸ ⓹ ⓺ 

11 
전체적인 예전에 대한 

만족도 
⓵ ⓶ ⓷ ⓸ ⓹ 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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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 가운데 좋았던 점 

 

 

이번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 가운데 아쉬웠던 점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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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사순절, 40일의 여정”매일 묵상카드 

사순절 1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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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2DAY 

  

  



81 

사순절 3DAY 

  

  



82 

사순절 4DAY 

  

  



83 

사순절 5DAY 

  

  



84 

사순절 6DAY 

  

  



85 

사순절 7DAY 

  

  

 



86 

사순절 8DAY 

  

  



87 

사순절 9DAY 

  

  



88 

사순절 10DAY 

  

  



89 

사순절 11DAY 

  

  



90 

사순절 12DAY 

  

  



91 

사순절 13DAY 

  

  



92 

사순절 14DAY 

  

  



93 

사순절 15DAY 

  

  



94 

사순절 16DAY 

  

  



95 

사순절 17DAY 

  

  



96 

사순절 18DAY 

  

  



97 

사순절 19DAY 

  

  



98 

사순절 20DAY 

  

  



99 

사순절 21DAY 

  

  



100 

사순절 22DAY 

  

  



101 

사순절 23DAY 

  

  



102 

사순절 24DAY 

  

  



103 

사순절 25DAY 

  

  



104 

사순절 26DAY 

  

  



105 

사순절 27DAY 

  

  



106 

사순절 28DAY 

  

  



107 

사순절 29DAY 

  

  



108 

사순절 30DAY 

  

  



109 

사순절 31DAY 

  

  



110 

사순절 32DAY 

  

  



111 

사순절 33DAY 

  

  



112 

사순절 34DAY 

  

  



113 

사순절 35DAY 

  

  



114 

사순절 36DAY 

  

  



115 

사순절 37DAY 

  

  



116 

사순절 38DAY 

  

  



117 

사순절 39DAY 

  

  



118 

사순절 40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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